
유마거사에게 병이 났다고 합니다. 병이 났다는 것

은 나와 우주와의 조화가 깨졌다는 신호. 인간은 대

자연의일부이니, 자연스레흘러야할몸의또는정신

의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나와 자연과의, 나

와법신과의균형이깨어졌다는것을의미합니다. 본

래 청정했던 자아(佛性)가 흐려져서 밸런스를 잃기

시작한것이지요.

흔히 걸리는 감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

스라고합니다. 스트레스로인해몸의면역력이떨어

져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지

요. 이렇듯 무릇 모든 병의 시작은 우선 마음에서부

터 온다고 합니다. 의식 또는 무의식간에 느끼는 마

음의 고통이 결국 커다란 몸의 고통이 되어, 둔한 우

리에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이제는 자신을 꼼꼼

히돌아볼때라고, 경계경보를보내오는것이지요.

유마거사가 짐짓 병이 났다고 소문을 내니, 세존은

병문안 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쟁쟁한 세존

의 제자들과 보살들이 차례차례로‘유마와 같이 고

매한 분은 실로 감당키 어려워 문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하나같이 뺍니다. 결국 대지혜를 상징하

는문수보살이거동하기에이릅니다. 

‘전혀 오신 바가 없이 이렇게 오셨군요, 전혀 만난

바도 들은 바도 없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군요.’방장

(方丈)에 들어서는 문수보살을 유마거사가 맞이하며,

드디어‘세기의 법담’이 시작됩니다. 방장이란 사방

일장(四方一丈)의 줄임말로, 유마거사가 기거하던 방

의크기를말하는데, 사찰의주지스님방을방장이라

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합니다. 일장

(一丈)은 십척(약 3.33m)을 말하니, 사방 3m 남짓의

그리 크지 않은 자그마한 이 유마의 방장에서, 불국

토와 현세를 넘나드는 다양한 변재와 지적 충격을

던져주는연이은대담들이펼쳐집니다.     

<유마경>은 탁한 세상 속에서 온갖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범부(유마거사)가 소위 최고 전문

가들이라고하는출가한무리, 세존의성문들과보살

들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가하지 않은 아마추어 신자인 거사가 지혜와 계율

을상징하는문수보살과성문무리에게, 생과멸ㆍ보

살행ㆍ궁극적 깨달음 등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이

고도 심오한 개념들을 알기쉽고도 평이한 언어와 흥

미로운변재의방편으로가르칩니다. 

‘그대가 아픈 원인은 무엇이며 그 병은 언제쯤 낫

습니까’라고 문수보살이 묻자, 유마는‘모든 중생의

아픔이 남아있는 한 제 아픔은 계속될 것’이라며‘중

생의 아픔은 곧 보살의 아픔’이므로, ‘보살의 병은

바로 대자비심이 그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더불어 같이 아파하는 마음의 발로’가 바로 자비심

ㆍ보살행의 시작이라고, 문수보살에게 거꾸로 보살

의마땅한마음가짐을역설합니다. 

모든형식과사회적체계, 지적가식을넘어‘마음’

을 문제삼는, 혼탁한 세상 속의 구제하기 힘든 중생

을 과감히 껴안으려 하는 대승불교의 핵심을 집어낸

이 한 장면은,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석굴 및 조상비

석에 자주 등장하는 테마로 대유행을 하였고 수당대

에 역시 벽화(그림1) 및 회화로, 송원대에는 주로 백

묘화 등으로 묘사되어 그 유구한 전통을 자랑합니다.

일본 유마경 신앙의 시작은 성덕태자(聖德太子, 일본

아스카시대에 불교를 최초로 부흥시킨 인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에게 <유마경의소(維摩經義疏)>라

는 주석서를 짓도록 영감을 준 사람은 그의 스승인

고구려승이었다고 합니다. 또 매년 일본 나라 흥복사

에서 거행되는 법회‘유마회(維摩會)’의 아스카시대

유래와 백제승려 법명니(法明尼)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이미 유마경

신앙은매우유행했던것으로추정됩니다. 

물론 이 전통이 이어져 통일신라시대 석굴암의 입

구 위 감실에도 유마와 문수가 법담하는 조각좌상

(그림2)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마는 주미를 들고

팔걸이에비스듬이유희좌로앉았는데, 자태도잘알

아보기 힘들 정도로 두루뭉수리 표현하고 얼굴 모습

도특별날것없는속인입니다. 

반면 문수보살은 두광 및 신광의 광배ㆍ보관과 섬

려한천의에영락장식을갖추고, 반듯히연화좌위에

앉아 양손은 검지와 중지의 두 손가락을 세워 소위

‘입불이법문(入不二法問)’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격

식을 갖추지 않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유마와는 참으

로대조적인모습입니다. 모양새로보면여지없이흐

트러진 자태의 유마가 단정한 문수에게 단단히 가르

침을받는듯하지만, 실제는그반대이지요.                  

장사하여 돈도 많이 모으고, 술과 도박도 하고, 음

식과 애욕도 즐겨 속세적 권세와 향락의 지저분한

냄새를 가득 묻힌 유마가, 위엄과 향기 풍기는 보살

및 성문의 프로 집단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이미 그 경지에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겪

었기에, 절절히고민하여체험하였기에초월할수있

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역시 득도하리라는 5년간의

처절한노력끝에, 그집착으로부터진정자유로워지

는해탈을맛본것이겠지요.    

<유마경>은 위대한 부처 또는 성자가 경전의 주인

공이 아니라 한갓 속세인인 거사가 경을 설하는 주

체라는 설정 자체가 참으로 파격적입니다. <반야심

경>과 더불어 공(空) 사상을 설한 가장 초창기 대승

경전에 벌써 교단적 전통과 형식주의를 단숨에 뛰어

넘어버리는 이러한 대담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마경>은 중국 남북조시대

(439-589년)에 죽림칠현(竹林七賢) 등 특히 남조의

사대부 지식층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베스

트셀러였습니다. 특히 당시 진흙탕과 같은 시대상에

반하여더욱호응을컸으리라짐작됩니다. 

유명 불교학자 카마타 시게오씨는‘공 사상 즉 불

이(不二)의 경지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일체의 대

립을 초월한 무대립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대립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의 경지

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가

족을 위해, 순간 비굴해지고 약해지는 모순을 사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이 구차한 생활을 영

위하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불(成

佛)의길은있다고유마거사는말해주고있습니다. 

돈, 명예, 지위, 애욕의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거

기에 구속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유의 경지를

유마거사는 보여줍니다. 유마(또는 유마힐)란 원어

비말라키르티(Vimalakirti)의 음역입니다. 그 뜻으로

풀이하면 정명(淨名 또는 無垢稱)으로‘청정함을 일

컬음’즉‘청정한 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의 이름

처럼 그는, 흙탕물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

듯, 번뇌가 들끓는 속세에서도 청정한 자성(自性)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불이(不二)의 실천적 수행을 몸

소 보여줍니다.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지요. 

‘진정한 길은 공중 드높은 어딘가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바닥에 바싹 밀착해 나있고 오히려 수없

이 걸려 넘어지게끔 되어 있다’

강소연(미술사학자∙홍익대겸임교수)

형식∙체계 넘어서 중생 구제라는 대승불교 핵심 표현

中∙韓∙日서 벽화∙조각 등으로‘불이법문’장면 묘사

물질에 찌든 현대인에게도 성불의 길 있다는 것 일깨워

일체의 대립 초월해 대자유에 들어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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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 유마거사

(왼쪽)와 문수보살

상(오른쪽), 석굴

암통일신라시대

그림1 :  문수보살(왼쪽)과유마거사(오른쪽)의대담장면(중국당대돈황막고굴제103굴)

(21)

中 돈황 벽화‘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의 법담 (하)

불교의 뿌리 초기불전,

초기불전연구원이 옮기고 있습니다

●책주문: 054-743-8579, 052-271-8579(초기불전연구원)  

초기불전연구원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hobul (초기불교와 아비담마에 대한 자료가 풍부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의 빠알리 삼장 역경불사 [3차 5개년 계획]

■제1차 5개년 계획 (2005년 ~ 2009년) 

2005~6년:디가니까야(장부) 전3권으로 완역출간

2006~7년:앙굿따라 니까야(증지부) 
전6권으로 출간 진행중

2007~8년:상윳따니까야(상응부) 전6권으로 출간예정

2009년: 맛지마 니까야(중부) 전4권으로 출간예정

■제3차 5개년 계획 (2015년 ~ 2019년) 

① 나머지 쿳다까 니까야(소부) 출간예정

② 논장의 주요 주석서 출간예정

③ 빠알리 고유명사 대사전 출간예정

※그 외 한역 아함경들을 빠알리 삼장의 언어적 이해

를

토대로 새롭게 번역하고 북방불교의 토대인《아비달마

▶초기불전연구원 출판도서 안내

디가 니까야(長部, 길게 설하신 경) (1∙2∙3)

각묵 스님 옮김/신국판(양장)

제1권: 616쪽/제2권 600쪽/제3권: 688쪽

정가: 각권 30,000원

(초판 2006년, 2쇄 예정)  * 제3회 보현학술상 수상

앙굿따라 니까야(增支部, 숫자별로 모은 경) (1∙2)

대림 스님 옮김/신국판(양장)

정가: 각권 30,000원 (초판 2006년)

제1권: 664쪽/제2권: 656쪽

* 3∙4∙5∙6권은 2007년에 출간예정임

청정도론(위숫디막가) (1∙2∙3)

대림 스님 옮김/신국판(양장)

제1권: 536쪽/제2권: 584쪽/제3권: 536쪽

정가: 각권 30,000원 (초판 2004년, 2쇄 2005년)

* 본원의 자부심. 제13회 행원문화상 역경상 수상

아비담마 길라잡이 (아비담맛타 상가하 역해) (상∙하)

대림 스님/각묵 스님 옮김/신국판

상권: 490쪽/하권: 408쪽

정가: 각권 15,000원 (초판 2002년, 5쇄 2006년)

* 어려운 논서임에도 5쇄까지 출간한 본원의 베스트셀러 불서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대념처경 및 주석서)

각묵 스님 옮김/변형신국판 280쪽

정가: 10,000원

(초판 2003년, 개정판 2쇄 2006년)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출입식념경 및 주석서)

대림 스님 옮김/문고판 152쪽

정가: 6,000원

(초판 2003년, 개정판 1쇄 2005년)

모든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불교 2600년의 전개에도 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를 거부하고 나무가 살아남을 수 없듯

이 뿌리를 모르는 불교는 역사를 아는 이 시대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빠알리 삼장은 불교 만대의 뿌리요 그래서 모

든 불교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부처님의 원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이러한 빠알리 삼장의 한

글완역을 발원하여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지금 열과 성을 다해 빠알리 삼장의 완역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원음이 우리의 말과 글로 이 땅의 자손만대에 전승되어, 한국불교의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차 5개년 계획 (2010년 ~ 2014년) 

① 율장(위나야 삐따까) 및 논장(아비담마 삐따까) 
출간예정

② 쿳다까 니까야(소부)의 장로게, 장로니게, 

우다나(감흥어경), 이띠웃따까(여시어경) 출간예정

③ 빠알리-한글 대사전 출간예정


